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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8년 만에 편의시설 새 단장

: 카페, 아트숍 전면 개편 … 관람 경험을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확장

  

사진 : 스튜디오 쇼메이커스 제공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8년 만에 편의시설 새 단장

▶ 카페, 아트숍 전면 개편, 관람객 편의 강화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8년 만에 편의시설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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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가 카페, 아트숍 등 미술관 편의시설을 새

롭게 단장하여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공간 개편은 개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노후화된 편의시설 공간

을 개선하고, 관람객들이 전시 감상의 여운을 이어가며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시 관람 전후의 동선을 고려해 관람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

장될 수 있도록 공간 기능을 재정비하고, 미술관을 처음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

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를 통해 백남준아트센터는 전시 중심의 방문을 넘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

는 문화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간 설계와 디자인, 가구 제작에는 ‘스튜디오 쇼메이커스‘가 참여했다. ‘스튜디오 쇼

메이커스‘는 브랜드의 철학을 반영한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다양한 브랜

드의 리테일 매장과 팝업, 전시 공간 구현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카페와 아트숍은 단순한 편의시설 개선을 넘어, 미술관 관람 경험을 

확장하고 작품 관람 이후의 시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형태는 단순하게, 색과 재료는 중립적으로 구성하였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이번 편의시설 새 단장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진행

된 만큼,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경험 전반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였다.”며 “전시 관

람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

다.”라고 밝혔다.

  카페와 아트숍 미술관 1층에 위치하며, 카페는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아트숍은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